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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정인식 042-481-5057
서기관 김영배 042-481-5723

2017년 12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발표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7.12.19.(화) 청장 주재로 산하 공공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참석기관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이상 6곳)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비리채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지침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124개 조항을

내년 1월말까지 함께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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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31(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산하기관장 긴급회의 개최 이후 각 기관에서 수립한 채용비리

근절 실천계획 발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서명도 있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깨끗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